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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금속노조, 청년 시대를 준비하자”
노조, 2019년 시무식 열어 …“청년의 열정과 기백으로 살다간 열사처럼 청년 조직해야”

금속노조가 1월 3일 경기도 남

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 

열사 묘역에서 2019년 시무식을 

열었다. 전태일 열사 묘소 앞에

서 연 시무식에 노조 임원과 사

무처를 비롯해 서울지부, 경기지

부, 인천지부 임원과 집행 간부

들이 참석했다. 한국지엠지부는 

노조에 이어 시무식을 치렀다.

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새해 인

사를 통해 ‘청년 금속노조’를 

준비하자고 제안했다. 김호규 위

원장은 “오는 2020년은 금속노

조를 세운 지 20년이 되는 해다. 

노조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화

두는 ‘청년 시대’다 청년 세

대를 조직해야 한다”라고 강조

했다. 

김호규 위원장은 “20~30대 청

년의 열정과 기백으로 한 시대

를 살다간 열사들처럼 2019년을 

금속노조의 청년 시대를 준비하

는 해로 만들자”라고 당부했다.

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은 결

의 발언에서 “올해도 힘든 한 

해가 될 것 같다. 노동자가 투쟁

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권리를 

지킬 수 없다는 마음으로 투쟁

하자”라고 당부했다.

두대선 노조 인천지부장은 

“투쟁사업장들이 반드시 승리

하는 2019년을 만들기 위해 수

도권 인천, 경기, 서울지부가 앞

장서자”라고 당부했다.

박경선 서울지부장은 “지난해 

서울지부는 유난히 여성과 청년

노동자들이 많은 사업장이 늘었

다”라고 전했다. 박경선 지부장

은 “청년노동자들이 금속노조 

깃발을 움켜쥐고 미래를 개척하

는 투쟁에 나서도록 힘쓰겠다”

라고 결의를 밝혔다.

이어 노조 임원과 지부장들이 

2019년 투쟁 각오를 새롭게 다

지며 전태일 열사에 헌화했다. 

이어 노조 사무처와 지부 집행 

간부들도 묘소에 참배했다.

노조 임원과 사무처는 시무식

을 마치고 2019년 노조 투쟁방

침과 사업계획 토론을 위한 수

련회를 이어갔다.


